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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기 키르키즈스탄 시설재배에서 석탄을 이용한 난방의 문제 및 개선방안

이문행1, 임선영2, 조양희2, 사수진3, 우수곤3, 이동진2*

1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486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
2충청남도 천안시 단대로 119 단국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식량생명공학과
3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키르키즈스탄에서는 12월부터 3월까지 토마토 등 과채류 가격이 높아 석탄보일러를 이용한 온실난방으로 과채류를 

재배하고 있다. 석탄 난방은 석유류보다 비용적으로 저렴하여 가격면에서는 유리하다. 그러나 일출 직전 순간적인 난방

부하가 발생하며 이것으로 인해 식물체가 공기온도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난방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스크린을 열면 찬바람이 바로 식물체에 닿아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저온장해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식물체에 

결로가 발생하게 된다.

키르키즈스탄의 한키영농센터, 신로만농장 등 대부분의 현지 토마토농장에서 결로에 의해 발생되는 잎곰팡이병, 잎마름

역병, 잿빛곰팡이병 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저온장해로  이러한 결로를 막는 방법은 첫 번째로 보일러의 용량을 증가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과잉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축열탱크를 이용한 

난방부하 발생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1ha 당 150ton의 축열탱크를 설치하여 난방이 부족한 일출 전 30분부터 축열탱크

의 열을 이용한다면 난방부하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축열탱크는 또한 보일러의 고장 등에 있어 안전적인 보조 

장치로 활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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